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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2매(본문 2)

담당
부서

공항정책과 담 당 자
∙과장 나웅진, 사무관 이중현, 주무관 이재만
∙☎ (044) 201-4328, 4329, 4351

보 도 일 시
2018년 2월 5일(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통신‧방송‧인터넷은 2. 5.(월) 06:00 이후 보도 가능

5일부터 인천공항요금소에 다차로 하이패스…제한속도 80km 통과
민자고속도로 최초 도입…지․정체 개선․사고예방 등 효과 기대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인천공항 제2 여객터미널 개장 및 평창

동계올림픽 개최에 맞추어, 2월 5일부터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

인천공항 요금소에 “다차로 하이패스”를 운영한다.

* 다차로 하이패스: 하이패스 차로 사이에 경계석을 없애고 2차로 이상으로
하이패스를 확대·설치하는 것으로서, 원칙상 본선과 같은 속도로 통과 가능

□ 현재 대부분의 고속도로에 설치된 하이패스는 차로 폭(3m~3.5m)이 

좁아 안전운행을 위하여 통과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하고 있다.

이로 인해 교통 정체 등이 발생하고,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는 

과속차량으로 인한 사고위험도 상존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.

ㅇ 이에 국토교통부는 영업소 통과속도 향상, 지·정체 개선, 사고 예방

등을 위해 다차로 하이패스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하고,

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영동고속도로 대관령·강릉 요금소 등  

8개소에서 작년부터 우선적으로 운영하고 있다.

□ 인천공항고속도로 하이패스는 민자도로에 도입되는 최초의 사례로 

시속 80km의 제한속도로 통과할 수 있으며, 관리운영권자인 신공항

하이웨이(주)에서 지능형 교통시스템(ITS)의 일부로 추진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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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“인천공항에서 평창·강릉으로 가는 고속

도로의 처음과 끝에 각각 다차로 하이패스가 설치되어 평창 가는 

길이 더욱 빠르고 안전해졌다. 앞으로도 첨단기술과 접목하여 

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”

이라고 말했다.

※ 참고사진

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공항정

책과 이중현 사무관(☎ 044-201-4329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